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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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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부실 선거 관련 학생들의 입장 조사

	Purpose
	논란이 가득한 6월 3일 선거에 대해 명지대 학생들만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해당 기사를 진행됨. 현재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며,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기에, 여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Outline
	(서론)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결과보다 운영으로 더 오래 기억될 선거가 됐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일부 투표소는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사태는 선거일로 끝나지 않아,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와 선관위원장의 사퇴, 법원의 증거 보전 결정에도 핵심 증거물이 사라지는 일까지 이어졌고, 일각에선 이를 '부정선거'의 정황으로 해석하는 주장마저 등장했다. 청년 유권자로서 직접 한 표를 행사했을 대학생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를 살펴보고자 해당 설문을 시행하게 되었다.
(설문 내용)
1. 기본 정보
1-1. 성별
1-2. 나이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4.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선거 운영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5. 이런 행정 실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6.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택형: 선관위의 준비 부족 / 인력·예산 문제 / 고의적 조작 / 예측 못 한 높은 투표율 / 잘 모르겠다)
7. 이번 사건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 가끔 / 없음)
8.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5점)
9. 행정상의 실수와 의도적 부정선거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1~5점)
10. 이번 사건이 향후 본인의 투표 참여 의향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참여 의향이 높아짐 / 변화 없음 / 낮아짐)
11. 선거 운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선택형: 선관위 개혁 / 개표·관리 투명성 강화 / 책임자 처벌 / 유권자 교육 / 기타)
설문 일정
6월 26일: 구글 폼 배포
7월 16일: 기사 작성 시작
만약 인터뷰 내용이 필요하다면 7월 13일에서 7월 16일 사이에 인터뷰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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